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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GDP 성장률, 2분기에 6%로 가속 예상                                            

August 05, 2024|  Mariedel Irish U. Catilogo - @inquirerdotnet | Philippine Daily Inquirer 

This photo taken on January 29, 
2019 shows a general view of the 
skyline of Manila. (Photo by Ted 
ALJIBE / AFP) 

다카나이는 "지난해의 지출 부족과 대조적으로, 2024년 예산의 활용률이 크게 개선되어 상반기 총 정부 지출이 전년 대비 14.6% 증가했다"고 말했다.  
 

강한 노동 시장  
 

다카나이는 "더 효율적인 지출 외에도 서비스 수출이 빠르게 증가해 현재 해외 송금액을 능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카나이는 또한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에도 불구하고 강한 노동 시장이 가계 소비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분기 동안 경제 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가계 소비는 4.6% 증가하여,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이후 가장 느린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편, 메트로폴리탄 은행 및 신탁 회사의 수석 경제학자인 니콜라스 안토니오 마파는 투자 모멘텀 증가가 GDP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2분기 GDP 성장률 예측치를 6%로 제시했다. 

 

마파는 "단기적으로는 투자 성장으로 인해 자본 형성이 증가하여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는 전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요인들이 

결합되어 필리핀의 성장 이야기를 유지하고 미래에 더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팬테온 거시경제학의 경제학자인 미겔 찬코는 5.6%의 성장률을 예측했는데, 이는 1분기 성장률보다 느리다. 그는 "투자에 있어서 높은 금리                    

수준, 건축 허가 감소, 그리고 비즈니스 신뢰 하락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 지출 측면에서는 분기별로 활동이 매우 변동성이 큰데, 

이는 지난해 초부터 분기별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찬코는 팬데믹 기간 동안의 막대한 지출 이후 정부가 예산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 지출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고                   

믿고 있다. 

 

재무장관 랄프 렉토는 소비 증가, 물가 하락, 공공 지출을 주요 성장 동력으로 언급하며, 성장이 "1분기보다 높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Source: https://business.inquirer.net/473014/ph-gdp-growth-likely-sped-up-to-6-in-q2 

HSBC의 경제학자인 아리스 다카나이는 정부 지출 개선에 힘입어 6.3%의 GDP 성장률을 예측했다.  

정부 지출의 증가와 물가 상승 완화로 인해 2분기 동안                   

필리핀의 경제 성장이 가속화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실시된 11명의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콰이어러 

조사에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중위치는 6%로             

나타났다. 만약 이 수치가 실현된다면, 이는 올해 1분기의            

잠정치인 5.7% 성장률과 작년 같은 기간의 4.3% 성장률보다         

빠른 것이다. 

 

이로 인해 상반기 평균 GDP 성장률은 5.9%로, 정부의 연간            

목표치인 6~7%에 근접하게 된다. 

필리핀 통계청은 8월 8일에 2분기 GDP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큐리티 뱅크의 수석 경제학자인 로버트 단 로세스는 강력한 국내 수요에 힘입어 경제 성장률이 

5.9%로 상승했다고 추정했다. 
 
이 성장은 견고한 제조업 부문, 높은 고용률, 증가된 정부 지출 및 통제된 물가 상승률에                            

반영되고 있다. 

https://business.inquirer.net/byline/mariedel-irish-u-catilogo
https://www.twitter.com/@inquirerd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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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창고 규제 나선다                                                                                                                  

August 05, 2024| Ruelle Castro | Malaya Business Insight 

무역산업부(DTI)는 지난달 기록적인 가액의 인증되지 않은 전자 제품을 압수한 이후, 전자               

시장에서 전자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DTI의 아만다 노그랄레스 차관은 해당 기관이 전자 제품이 저장되는 창고를 규제할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노그랄레스 차관은 일부 제품이 창고로 직접 가고, 수입 품목 인증(Import Commodity Clearance, ICC)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국내 제품은 제품 표준국(Bureau of Product Standards)에서 검사를 받고 합격한 후 필리핀 표준 스티커(Philippine Standard stickers)가 발급된다. 

 

"우리는 창고를 규제하는 방법을 찾고 있으며, 제품이 규정을 준수하는지 검토하고 검사할 계획이다"고 노그랄레스 차관이 전했다. 

 

한편, 노그랄레스 차관은 DTI가 제안된 소매 가격(Suggested Retail Price, SRP) 목록의 간소화된 버전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목록에서 제외될 항목으로는 생수, 촛불, 조미료 및 가공 우유가 포함된다. 

 

그러나 목록에서 제외되는 제품의 제조업체는 가격을 조정할 때 DTI에 통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목록에서 제외된 제품도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지만, 더 이상 SRP 게시판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DTI의 칼라삭(Task Force Kalasag)은 7월 30일 블라리델, 불라칸에서 실시한 단속 작전에서 기록적인 4천4백만 페소 상당의 인증되지 않은 전자                 

제품을 압수했다. 

 

압수된 제품은 전기 팬, 텔레비전, 전기밥솥, 전기 멀티쿠커, 전기 주전자, 에어컨, 자가 발광 LED 램프 및 연장 코드 세트 등 총 24,771개였다.                         

이들은 제품 표준법(Republic Act No. 4109)과 DTI 행정명령(No. 02: 2007)에서 규정한 PCC 및 ICC 스티커가 부족하여 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전에 같은 지역에서 압수된 인증되지 않은 전자 제품의 최대 단일일 압수량은 930만 페소였다. 현재까지 압수된 총액은 거의 1억 1천8백만                       

페소에 달한다. 

Source: https://malaya.com.ph/news_business/dti-to-regulate-warehouses/ 

SEIPI, BoC 추적으로 인한 투자자 이탈 경고                                                                                      

August 04, 2024| Justine Irish D. Tabile | BusinessWorld 

전자 산업은 세관(Bureau of Customs, BoC)의 전자화물 추적 시스템(Electronic Tracking of Containerized Cargo,             

E-TRACC)이 반도체 제조업체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며, 이로 인해 필리핀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필리핀 반도체 및 전자 산업 재단(Semiconductor and Electronics Industries in the Philippines Foundation, Inc., SEIPI) 

다니로 C. 라치카 회장은 지난주 기자들에게 이 추적 시스템이 기업들이 감당해야 하는 추가 비용이라고                  
밝혔다. 

라치카 회장은 “정말로 중복된 시스템이며, 지난주 BoC와 만났을 때 그들은 시스템을 중단하면 수익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기업들이 나라를 떠나면 더 많은 수익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Cont. pag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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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메모랜덤 서한을 통해 도입된 E-TRACC 시스템은 GPS가 탑재된 추적 장치를 사용하여 컨테이너화된 화물의 내륙 이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시스템은 화물이 의도된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보장하며, 화물이 우회되거나 변조되면 경고 알람이 울리도록 설계되어 있다. 

 

라치카 회장은 “우리 물류 제공업체들은 GPS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 이미 추적하고 있으며, 또한 내가 그들에게 말한 바와 같이, 전자 산업 50년          

동안 밀수 사건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E-TRACC 시스템이 물류 비용에 매달 100만 페소에서 200만 페소를 추가로 발생시킨다고 덧붙였다. 

 

“물류 비용이 이미 높은데, 매달 100만~200만 페소를 추가해야 한다면, 당연히 기업들은 떠날 것이고, 그게 바로 실제 수익 손실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들의 본사에서 왜 필리핀에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쓰는지 묻고, 다른 국가의 운영에서는 그런 비용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필리핀에서의 운영을 축소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산업에 대한 면제를 추천하는 데 주저했으나, 대신 반관료적 권위(Anti-Red Tape Authority)를 통한 규제 영향 평가를 제안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4/08/04/612104/seipi-warns-of-investor-flight-over-boc-tracking/ 

마르코스, 크리스티나 알데게르-로케를 DTI 대행 수장으로 임명                                                                 

August 02, 2024| Jean Mangaluz - Philstar.com  | The Philippine Star 

Under Memorandum Circular            
20-34, DTI said local                       
companies holding a PS license 
which recently expired or is set to 
expire within the year will be       
automatically renewed.  

                                                                        
STAR / File  

마닐라, 필리핀 — 마랄라카낭은 금요일 크리스티나 알데게르-로케가 무역산업부(DTI)의 대행 장관으로 임명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알프레도 파스크알의 사임에 따른 결정이다. 

 

마랄라카낭은 파스크알의 사임을 수요일에 발표하며, 그가 민간 부문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스크알은 올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내각에서 세 번째로 떠난 인물이다. 

 

대통령 커뮤니케이션 사무소(PCO)는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페르디난드 R.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2024년               

8월 2일부로 알프레도 파스크알 장관의 사임에 따라 크리스티나 알데게르-로케를 무역산업부 대행 장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마랄라카낭에 따르면, 로케는 DTI 내에서 중소기업(MSMEs) 그룹을 이끌며 소규모 비즈니스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중소기업 개발국 

 마케팅 개발 및 촉진국 

 OTOP 프로그램 관리 사무소 

 포괄적 농지개혁 프로그램 관리 사무소  

 

PCO는 “대통령은 파스크알 장관의 서비스와 부서에 대한 기여에 감사를 표했으며, 로케 대행 장관의 리더십 아래에서 원활한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4/08/02/2374920/marcos-appoints-cristina-aldeguer-roque-acting-dti-chief 

SEIPI, BoC 추적으로 인한 투자자 이탈 경고                                                                                      

[Cont. from page 2] 

PCO는 그녀가 DTI 내에서 다음과 같은 부서들을 감독했다고 밝혔다:  

https://www.philstar.com/authors/1808287/jean-mangal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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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록 넘은 한국 김치 수출, 상반기 성과                                                                                         

August 04, 2024|  Philippine News Agency 

MOST WANTED. Volunteers pose 
with kimchi, a traditional Korean 
side dish normally made of                        
fermented cabbage, salt and hot 
peppers, during an event held in 
eastern Seoul in this file photo. South 
Korea's outbound shipments of  
kimchi reached 23,900 tons during 
the first six months of 2024, up 4.8 
percent from a year earlier. (Y onhap)  

서울 – 한국의 김치 수출이 올해 상반기에 새로운 기록을 경신했다. 이는 특히 북미와 유럽에서 한국 요리의             

글로벌 인기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전통적인 한국 반찬인 김치는 발효된 양배추로 만들어지며, 올해 상반기 동안의 수출량은 23,900톤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증가했다고 한국 관세청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KAFFC)의 자료가 일요일에          

발표했다. 

 

상반기 수출량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2015년 11,500톤, 2016년 11,900톤에서 2020년에는 20,300톤,                

2022년에는 22,200톤으로 증가했다. 

 

가치 측면에서는 상반기 김치 수출액이 8,380만 달러로, 2021년의 8억 6,700만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김치 수출 증가의 원인은 북미와 유럽에서의 수요 증가에 기인한다고 분석된다.   

미국으로의 김치 수출은 6월까지의 6개월 동안 연간 20% 증가하여 6,600톤에 달했으며, 캐나다로의 수출은 연간 34% 급증하여 900톤에 이르렀다. 

 

네덜란드로의 한국 김치 해외 판매도 연간 34% 증가하여 상반기 동안 1,300톤에 달했다. 

 

가치 측면에서, 미국으로의 김치 수출은 기록적인 2,41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8.9% 증가했으며, 네덜란드가 560만 달러, 영국이 420만 달러,                            

캐나다가 380만 달러로 뒤를 이었다. 

 

한국 김치의 최대 구매국인 일본은 지난 6개월 동안 9,600톤, 즉 2,830만 달러 상당의 한국 김치를 구매했으나, 지난해보다 11.9% 감소했다. 

 

한편, 한국의 김치 수입액은 상반기 동안 8,340만 달러에 달해 지난해의 7,880만 달러에서 감소했다. (Yonhap) 

Source: https://www.pna.gov.ph/articles/123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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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endor arranges tomatoes for sale 
at a public market in Manila on July 
4, 2024.  
                            STAR / Ryan Baldemor  

마닐라, 필리핀 (업데이트 10:03 a.m.) — 필리핀의 인플레이션이 2024년 7월 4.4%로 급등했으며, 이는 지난달의 

비교적 낮은 3.7%에서 상승한 수치라고 필리핀 통계청(PSA)이 화요일에 발표했다. 

 

필리핀 중앙은행(Banko Sentral ng Pilipinas)은 인플레이션이 정부의 목표인 2%에서 4%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4.8%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PSA의 클레어 데니스 마파 차관은 2024년 7월의 인플레이션 주요 원인이 식품 및 비알콜 음료 가격 상승이며,                  

이 부문은 6.4%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인플레이션의 55.5%를 차지했다. 

 

식품 부문에서는 곡물, 육류, 채소 및 뿌리채소가 주요 인플레이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주택, 물,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 가격 인플레이션은 2.3%로, 전체 인플레이션 상승에 11.3% 기여했다. 이 범주에서는 임대료, LPG, 그리고 물 공급이 

주요 기여 요인이었다. 

 

국가 인플레이션의 세 번째로 높은 기여 요인은 식당 및 숙박 서비스로, 인플레이션이 4.9%였으며 전체 인플레이션에서 10.8%를 차지했다.                 

[Cont. page 5] 

https://www.philstar.com/authors/1808287/jean-mangal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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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별로 PSA는 인플레이션에 기여한 상위 5개 항목을 다음과 같이 나열했다:  

 

1. 쌀 

2. 식당 

3. 임대료 

4. LPG 

5. 신선 또는 냉장된 토마토 

국가경제개발청(NEDA) 아르세니오 발리사칸 장관은 성명에서 이 증가가 예상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7월 가격 상승의 가속화와 8월 라니냐의 영향으로 예상되는 태풍과 비를 고려하여 모든 필리피노를 위한 식량 안보를 보장하는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발리사칸 장관은 말했다. 

 

범주별로, PSA는 인플레이션률이 가장 높은 상품군으로 다음을 발견했다: 식품 및 비알콜 음료(6.4%), 주택, 물,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2.3%),                  

교통(3.6%), 교육 서비스(5.8%). 

 

한편, 다음 상품군에서는 낮은 인플레이션이 기록되었다: 알콜 음료 및 담배(3.4%), 의류 및 신발(3.1%), 건강(2.8%),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및                     

문화(3.4%), 식당 및 숙박 서비스(4.9%). 

 

지역별로는, 국가 수도권의 인플레이션은 지난 7월 3.7%로, 6월의 2.3%에서 증가했다. 수도권 외 지역의 7월 인플레이션은 4.6%로, 6월의 4.1%에서 

상승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4/08/06/2375837/inflation-surges-44-july-exceeding-government-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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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05, 2024|  Chino S. Leyco | Manila Bulletin 

재무부(DOF)는 국가 정부의 이자 지불이 내년에 두 자릿수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팬데믹 동안 얻은 대출의 재융자 때문이라고 한다. 

 

랄프 G. 레크토 재무장관은 8월 5일 월요일, 정부가 제안된 2025년 국가 예산에서 이자 지불이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올해 7,634억                      

4천만 페소에서 8,480억 페소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레크토 장관은 이 금융 비용의 급증을 주로 팬데믹 전 7.7조 페소에서 팬데믹 후 13.4조 페소로 급증한 미상환 부채의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레크토 장관은 팬데믹 이후 대출 비용이 상승했다고 말하며, 이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다양한 국제적인 긴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금리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 장관은 정부의 대출 비용이 여전히 합리적이며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보다 훨씬 낮다고 말했다. 

 

“실제로, 내년 우리의 실질 금리는 5.3%로 매우 저렴하며, 우리의 부채 평균 만기가 7.5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라고 레크토 장관은 

말했다. 

 

“또한, 인플레이션을 제외하면 실제 금리는 2.3%로 예상되는 실제 GDP 성장률 6.5%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는 우리가 부채를 초과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라고 덧붙였다. 

 

2024년 6월 현재, 국가 부채는 15.48조 페소로 증가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14.52조 페소보다 7% 증가한 수치다. [Cont. pag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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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는 이전 달의 15.35조 페소에 비해 0.8%의 미미한 상승에 해당한다. 

 

중앙은행들이 정책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서, 레크토 장관은 2024년 3분기부터 이자 지불 증가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팬데믹 이후 우리의 부채 대비 GDP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이 우리의 신용 등급이 높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라고 레크토 장관은 말했다. 

 

그는 “우리는 ‘A 등급 로드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획에 따라 필리핀은 무디스, 피치 레이팅스, S&P 글로벌 레이팅스, 일본 신용 평가 기관, 및 신용 및 투자 정보와 같은 주요 신용 평가 기관 중               

하나로부터 "A" 등급의 투자 등급 국가 신용 등급을 확보해야 한다. 

 

“높은 신용 등급을 갖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승리입니다. 이는 우리가 단지 부채를 갚을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저렴한 자금 조달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라고 레크토 장관은 말했다. 

 

그는 또한 “정부뿐만 아니라 자본을 증가시키고 운영을 확장하며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신용 접근이 필요한 민간 기업들에게도                         

중요합니다”라고 덧붙였다. 

Source: https://mb.com.ph/2024/8/5/government-sets-higher-budget-for-interest-pay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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